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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희망의 빛으로 수놓은‘수봉별마루’점등식

- 지난해 수봉공원 송신탑 점등에 이어 2단계 사업 완료 -

- 미디어파사드, 아트맵핑 등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신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4월 15일 저녁 7시 30분 수봉공원에서‘수봉

별마루 점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등식은 수봉공원 전체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수봉공원 일대에 걸쳐 조성된 안전하고 아름다운 산책

길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2018년 인천 야간경관 10대 명소로 지정된 수봉공원은 2019년 송신탑 

야간경관개선 사업(1단계)을 통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고 있다. 

새롭게 꾸며진‘수봉별마루’에는 인공폭포 미디어파사드 연출, 산책로 

미디어 아트맵핑, 옥외용LED, 미디어조형물 구축, 참여형 인터렉티브

영상 및 홀로그램 결합형콘텐츠 제작·설치, 무장애나눔길 경관조명, 

수목 반딧물 조명 등을 통해 신비로운 은하수길, 동물, 웅장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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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펼쳐진다.

산책로를 따라 인공폭포, 자연학습 탐방로, 무장애나눔길, 수봉교 등을 

걷다보면 총 8개의 이야기(별빛의 꿈‧별빛 산책·별빛 놀이동산· 탄생의 

별·빛의 어울림·기억의 샘·기억의 정원·별 헤는 밤)로 구성된 

환상적인 미디어 콘텐츠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연출됐다.

특히, 인공폭포에 연출된 미디어 파사드는 1부 미추홀야행, 2부 태초의 

밤으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인천의 옛 모습을 시작으로 수봉공원 

송신탑의 빛과 인천바닷길을 통한 첨단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2부는 수봉산의 탄생설화를 바탕으로 수봉산이 

탄생하는 과정을 형상화해 보여준다.

※ 미디어파사드 운영시간 : 20시, 21시 (10분 진행), 하절기(21시, 22시)

박남춘 시장은 “수봉공원은 인천의 원도심에 맑은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와 

같은 곳이다. 밤에도 신비로운 빛을 내뿜으며 아름답게 빛날 수봉별

마루가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의 빛, 희망의 빛으로 다가가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민선7기에 들어와 색·빛·디자인을 활용해 원도심에 

주·야간 명소를 만드는‘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도심 곳곳의 경관을 변신시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랜드마크를 

만들어가고 있다.

<붙임> 수봉별마루 야간경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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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공원, 수봉별마루 야간 경관 사진 

수봉별마루 기억의 정원 수봉별마루 무장애나눔길(별 헤는 밤)

수봉별마루 인공폭포 수봉별마루 송신탑


